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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1. 『2018 평창올림픽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토크 콘서트』 개최 안내 (2/6)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국내 소재 UN 기관 (유엔개발계획,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유니세프 서울사무소, 유엔인권사무소, 세계식량계획),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2018 평창의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토크콘서트를 진행합니다.  

 

2 월 6 일 오후 3 시 서울 광화문 KT 올레 스퀘어 드림홀에서 진행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토크콘서트』는 평창 지속가능성 주요성과 연계된 5 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해 옴니버스 형식의 짧은 강연으로 구성됩니다. 강연에는 이엑 

푸르 비엘 선수를 비롯, 평창 한식메뉴 개발에 참가한 대한민국 1 호 스타셰프 에드워드권, 

평창 지속가능성 파트너 1 호 사업인 대관령 5G 빌리지 사업을 이끈 KT 이선주 

지속가능경영단장, 진선유 올림픽 쇼트트랙 3 관왕, 이덕희 세계 랭킹 테니스 선수 등이 

연사로 나서 지속가능성 레시피 및 인간중심기술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사전 참가 신청을 마친 일반 대중 200 명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사전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jE0GPe7DX7WE73mT5Vxj4SvO5typc_wcSP2y7cHuHM8/viewform?edit_requested=true


2. [Issue&Talk] 올림픽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올림픽과 지속가능성 

 

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글로벌 축제입니다. 하지만 수 년간의 준비기간이 

무색할 만큼, 한 달이 채 안 되는 짧은 경기 기간은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올림픽이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멋진 유산으로 남을 수는 없을까? 올림픽과 

지속가능성의 멋진 만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올림픽의 노력의 시작은 1994 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올림픽 개최를 

위해 파괴되는 환경 생태계와 무분별한 개발에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올림픽에 있어 지속가능성이 화두가 되었으며, 이듬 해 스포츠와 환경 

위원회(Sport and Environment Commission)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도 IOC 에 

스포츠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996 년에는 환경 보호에 대한 내용이 올림픽 헌장에 추가됨으로써, 환경 보호는 올림픽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2014 년 발표된 올림픽 아젠다 2020(Olympic Agenda 

2020)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은 올림픽의 청년, 신뢰성과 함께 세 가지 핵심 가치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올림픽을 투명하게 만들다 

 

지속가능성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빠질 수는 없죠! 리우 올림픽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바로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 중 

하나인 반부패를 주제로 한 “Clean Games Inside and Outside of the Stadium” (“경기장 안팎으로 

공정한 경쟁”) (이하 Clean Games)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Clean Games”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 세계 선수들과 관중들이 몰려드는 올림픽 개최지에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며, 많은 경기장과 건물, 편의시설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정당당하고 서로 협력하는 올림픽 정신을 본받아 경기장 밖에서도 청렴하고 투명한 ‘페어 

플레이’를 하자는 취지로 지어진 이름이 바로 “Clean Games” 입니다.  

경기장 밖에서의 페어 플레이는 투명하고 청렴한 건축과 인프라 구축, 공공비 지출을 뜻합니다. 

“Clean Games”는 건설, 에너지, 교통과 같은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로부터 반부패 서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림픽 관련 공공 프로젝트들의 지출 현황을 웹사이트에 공유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고,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유엔글로벌콤팩트는 “Clean Games” 를 통해 모두의 축제인 올림픽에 새로운 가치를 

더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올림픽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 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서 지켜져야 할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회원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가 

올림픽 위원회(Italian 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2016 년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평창올림픽 

 

온 국민과 전세계인이 기다려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2018 년 2 월. 평창은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꿈꾸며, 그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여정에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함께했습니다. 바로 2018 평창 올림픽의 

지속가능성을 지지하는 지속가능성 파트너와 서포터들로, 이 중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회원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KT 그룹 블로그 

 

KT 는 평창 의야지마을에 5G 빌리지를 설립해 마을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소외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그 중에는 의야지마을 주민들의 고민거리였던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을 퇴치하는 신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 시설에 활용될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드론 등은 강원도의 ‘핫 플레이스’로 성장할 의야지 마을의 미래를 

책임질 고마운 기술들입니다. 5G AR 마켓에서는 360 도 영상을 통해 실제 전통시장에 간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중 하나이던 의야지마을, 평창올림픽 소외지역이었던 이 

마을은 KT 의 기술을 통해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최첨단 마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http://blog.kt.com/tag/%EC%9D%98%EC%95%BC%EC%A7%80%EB%A7%88%EC%9D%84


 
 

출처: 2016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 다른 지속가능성 파트너, KEB 하나은행은 ‘하나 통일원정대’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의 멘토 청년들로 구성된 ‘하나 통일원정대’ 합창단은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한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회원사들의 노력과 더불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위해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와 MOU 를 맺고 평창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공동노력 

캠페인 및 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우수 사례 발굴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달 발간된 평창 지속가능성 1 차 

보고서 ‘2018 평창, 인간과 자연을 윤택하게’에는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님의 

인사말이 수록되었습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채택 이후 개최되는 첫 동계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한 달 간의 성공이 지속가능한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http://www.hanafn.com/csr/sustainability/sustainabilityReport.do


 
출처: 2018 평창 지속가능성 1 차 보고서 

  

https://www.pyeongchang2018.com/ko/sustainability/reports
https://www.pyeongchang2018.com/ko/sustainability/reports


3.  UNGC 회원사/평창동계올림픽 후원사 지속가능성 사례 모집 및 사례집 발간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의 성공 

개최와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UNGC 회원이자 대회 공식파트너/스폰서들의 대회 관련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속가능성 활동을 담은 <UNGC 회원사 / 평창동계올림픽 후원사 지속가능성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유엔(UN)은 사회발전, 평화, 인권 증진 등 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스포츠의 힘을 믿고 

있으며, 올림픽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의 10 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로써,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실현을 위해 2016 리우올림픽조직위원회, 2020 

도쿄올림픽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협회는 2017 년 7 월부터 우리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평창 지속가능성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및 대회 공식 스폰서 기업들과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공동노력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지속가능한 평창 동계올림픽 실현을 위해 힘쓰는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사례를 발굴하는 공동노력 캠페인의 일환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국내외 주요 회의에서 유엔, 

각국 정부, 전세계 기업 및 시민사회 대표들에게 소개배포됩니다. 

 

<UNGC 회원사 / 평창동계올림픽 후원사 지속가능성 사례집> 참여를 희망하는 대회 후원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연계된 지속가능성 사업/활동, 관련 SDGs 목표  

 (국문, 영문 모두, A4 1~2 장, 글자크기 10, 사진 1-4 장), 회원사 로고 (국영문) 

▪ 일정: 2 월 9 일(금) – 참여 여부 조사 (Google 링크) /  2 월 28 일(수) – 자료 제출 

▪ 발간: 3 월 중순 예정 

 

문의: 소 완 연구원 

T. 02-749-2149 

E. wso@globalcompact.kr  

https://goo.gl/forms/9sged0UXThLfF5ao1


4.  『2018 Fair Player Club 국제회의 & 반부패 서약 선포식』 개최 안내 (3/7) 
 

 
 

[참가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3XXTdMp15ooxeZn8Zjya7DGh_K1LKMU72WxFMgf4Mwo/edit


5.  준법윤리경영 Fair Player Club 세미나 개최 결과 - ASEAN (1/26)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1월 26일(금) 서울스퀘어 3층 컨퍼런스룸에서 한-아세안센터, 

(사)한아세안포럼과 함께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아세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FPC) 3차년도 국가별 세미나의 마지막 행사로 열린 본 세미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지역에 진출 기업 관계자 및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업 우수 컴플라이언스 사례를 공유하고, 아세안 지역의 반부패 

법제도 소개와 함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ㆍ라오스ㆍ미얀마ㆍ캄보디아ㆍ브루나이 

등 10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ASEAN) 시장은 GDP 2조 6천억 달러, 연 5% 성장률의 역동적인 

시장으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석범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과 박상원 (사)한아세안포럼 회장, 럼추콩 지멘스㈜ 수석부사장/CFO, 엄성필 

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국 부장, 모리스 버크(Maurice Burke) 호건 로벨스 싱가포르(Hogan Lovells 

Singapore) 파트너 등 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왼쪽 사진)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오른쪽 사진) 박상원 (사)한아세안포럼 회장 

 

박석범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전세계 인구의 8.7%를 차지 하는 아세안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다. 우리 기업들이 UNGC 4대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에 외국계 

기업으로서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원 (사)한아세안포럼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아세안 시장은 중국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아세안 지역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시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럼추콩 지멘스㈜ 수석부사장/CFO 

 

럼추콩 지멘스㈜ 수석부사장/CFO는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확립을 위한 노력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닌 투자임을 강조하며, “지멘스는 2006년 위기 이래로 준법, 준법윤리경영에 많은 돈과 

우수한 인력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현재의 지멘스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멘스는 

오늘날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기업, 존경 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전했습니다.  

 



 

 

 

 

 

 

 
 

 
 

 

 

 

 

 

 

 

 

 

 

 

 

 

 

 

(왼쪽 사진) 엄성필 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국 부장 

(오른쪽 사진) 모리스 버크(Maurice Burke) 호건 로벨스 싱가포르 파트너 

(가운데 사진) 곽 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과장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엄성필 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국 부장이 ‘아세안의 비즈니스 환경과 

기회’를 주제로 아세안 회원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고,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엄성필 부장은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우리 정부의 

'신(新)남방정책' 선언 이후, 아세안에 관한 기업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밝히고, 

아세안 지역은 인종, 종교, 문화 외에도 사업속도, 소득 격차 등 여러 방면으로 다양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 진출 시 과거 생산기지로서의 진출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사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리스 버크(Maurice Burke) 호건 로벨스 싱가포르(Hogan Lovells Singapore) 파트너는 아세안 

지역의 반부패 최신동향과 함께 국가별 진전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모리스 버크 파트너는 아세안 

3개국(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반부패법 개정을 들어 아세안 내 ‘부패행위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 확대’, ‘기소유예약정(DPA)의 중요성 증가’, ‘제3자 리스크 확산’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기업 지배구조 및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해 아세안 국가에서도 상당한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체계를 갖추기 못할 경우 규제당국에 기소될 수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곽 글 UNGC 한국협회 과장은 협회가 연구∙발간한 <페어플레이어클럽 컴플라이언스 

패키지(Compliance Package) – 아세안편>을 소개하며, 해당 발간물의 기업 활용 방안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지침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부패방지 법과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곽 글 

과장은 아세안 지역 대표 반부패 협력체인 ‘ADB OECD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반부패 법∙제도, 기업 위반/대응 사례를 간략히 설명하고,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법 제개정을 통해 민간부문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반부패 법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의 사전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왼쪽 사진) 이상준 ㈜로딕스 회장 

 (오른쪽 사진) 박종근 지멘스(주) 윤리경영실장 

 

우수기업 사례 발표에는 대표적인 아세안 진출 기업인 ㈜로딕스와 준법윤리경영 모범기업인 

지멘스㈜가 각각 자사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상준 ㈜로딕스 회장은 다년간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아세안 국가에서 사업 시 겪을 수 있는 문제와 대응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상준 회장은 기업이 아세안 시장 진출 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할 방안책을 마련한 후 

진출해야 한다고 역설한 뒤, 이를 위한 3가지 대응방안으로 공정거래를 위한 ‘공생공영 사상’, 

‘부패 대응 전략의 개발’과 ‘구조적인 투명성 개선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근 지멘스㈜ 

윤리경영실장은 예방, 발견, 대응의 3개 축을 중심으로 하는 지멘스㈜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과정과 반부패 의지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메시지 및 노하우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안젤라 강주현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상임대표의 FPC 소개 및 반부패 서약 

안내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FPC) 사무국은 오는 3/7(수),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8 Fair Player Club 국제회의 및 반부패 서약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OECD 

부패방지 워킹그룹, 드라고 코스(Drago Kos)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함께하는 국제회의로, 특히 FPC 서약기업 및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지향하는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세레모니를 가질 예정입니다. 회원사 및 서약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6.  페어플레이어클럽 반부패 서약 안내 

 

 

[페어플레이 서약서 다운로드] 

http://www.unglobalcompact.kr/wp/wp-content/uploads/2014/03/FPC-Pledge_%EC%84%9C%EC%95%BD%EC%84%9C.pdf


 본부 소식 

 

1. [Executive Update] 2018 UNGC 신년인사: 리세 킹고(Lise Kingo) UNGC 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표합니다.  

지정학적 문제들과 전 세계적인 불확실한 상황들 가운데,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세계를 위한 진정한 희망의 불빛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UNGC 의 10 대 원칙은 

인간적 가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윤리적, 비즈니스적 기틀을 

제공하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함께 이제 인류는 공동의 청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빈곤 

완화부터 성평등, 기후 변화, 양질의 일자리까지 다양한 글로벌 우선순위들을 다루는 이 17 개의 

글로벌 목표들은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보다 더 보편적인 개인 및 공동 행동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글로벌 목표에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시장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이들을 고통 받게 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10 대 

원칙과 글로벌 목표를 지지하는 강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혁신적 변화를 개척해나가는 이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리더들 말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를 지켜본 세 번째 

사무총장입니다. 말하자면, ‘글로벌 콤팩트 3.0’이 도래한 것입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글로벌 

콤팩트 이니셔티브 및 참여 기업 리더들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부여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임팩트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이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강화하고 추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엔 아젠다 2030 과 17 개의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이제 

5,000 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혁신을 이루고, 

솔루션을 확대하며,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행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 년은 세계 인권 선언 70 주년의 해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기업들이 인권을 

위해 전적으로 나서는 것을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지구 기후의 전환점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기후 변화에 더 주력하는 한 해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여 2020 년 탄소 배출이 최고점에 다다른 후 점차 

줄어드는 시나리오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포용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 불평등을 

근절하고 모두를 위한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금융시장을 만듦과 동시에 가장 취약한 이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 금융 및 투자의 막대한 재원이 우리는 새로운 길,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동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2030 아젠다의 실현을 위해 더 

새롭고 급진적인 방법으로 협업하고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글로벌 차원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자원과 플랫폼을 제공하고 가이드를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약속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2018 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할 여정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세상을 보고 싶다면, 우리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임팩트를 추구합시다. 그리고 글로벌 목표들을 각국의 

비즈니스가 되도록 합시다.  

‘글로벌 콤팩트 3.0’에 다다른 여러분을 모두를 환영합니다. 

 

- 원문보기 

  

https://www.unglobalcompact.org/news/4341-01-24-2018


2.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제약 계의 로빈 후드: 씨플라(Cipla) 

 

 
 

 프로젝트 리더: 유수프 하미에드(Yusuf K. Hamied) 씨플라 창립자 

 프로젝트 지역: 인도 뭄바이 

 

 

인도의 한 제약 회사는 역추적(reverse-engineering)을 통해 고품질의 복제 약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이 80 년 된 제약회사 씨플라(Cipla, Chemical, Industrial, 

and Pharmaceutical Laboratories, 화학, 산업, 제약 연구소)는 세 가지 약품(Nevirapine, Didanosine, 

Zidovudine)으로 이루어진 혁명적인 항에이즈 혼합제 약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후 연 

350 달러의 가격으로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와 구호 단체에 해당 제품을 제공해 세상을 놀라게 

하였고, 이는 대형 제약기업들로 하여금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씨플라는 자사의 하루치 약품을 1 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했고, 이는 표준 가격의 30 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날, 에이즈 환자 세 명 중 한 명은 치료를 위해 씨플라 제품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거침없는 해적’이라고 묘사한 유수프 하미에드(Yusuf K. Hamied) 의사의 선구적인 

항에이즈 치료제는 특허법의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특허를 갖고 있는 서구 기업들은 세 가지 

조합의 항레트로바이러스 판매를 통해 수 조 달러의 수익을 내지만, 인도에서는 바이오시밀러의 

카피 제품들이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 되고 있습니다. 수익보다 생명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한 

개발도상국에서 의약품을 카피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1972 년부터 인도 정부가 음식과 

건강에 분야에 있어서는 상품 자체가 특허를 획득할 수 없고, 오로지 그 생산 과정만 특허를 

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두적인 보건의료 기업으로 자리잡은 씨플라는 약 170 개국 내 수 백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필수적인 의약품의 가격을 보다 더 인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씨플라의 기업 

비전은 ‘None shall be denied(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로, 모든 환자가 고품질의 적정가 

약품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씨플라가 엄격히 관리하는 약품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세계 보건 기구(WHO)의 승인을 받았으며, 2 조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씨플라는 현재 아프리카에서 사용되는 에이즈 약품 중 3 분의 1 을 생산합니다. 또한 우울증 

치료제 프로작(Prozac)의 대체 약품인 누작(Nuzac)이나 비아그라(Viagra)의 대체 약품인 

에렉토(Erecto) 같은 복제 약품들을 성공적으로 생산해냈습니다. 씨플라는 1 달러 이하의 

항말라리아 약품을 만드는 한편, 다른 기업들이 약품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에이즈 바이러스 

기술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씨플라의 다음 목표는 저가의 암 치료제입니다.  

 

 

연구에만 수 조 달러의 돈을 투자하는 대형 제약회사들에게 은퇴한 하미에드는 그야말로 ‘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하이메드와 씨플라는 제약계의 로빈 훗 같은 존재입니다. 

하미에드는 “유대 속담에,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전 세계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 백만 명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영상 보기 

 

※ 본 컨텐츠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볼란스(Volans), PA 컨설팅, DO 스쿨(The DO School), 싱귤래리티 대학교

(Singularity University), 이노베이션 아트(Innovation Arts)가 함께 참여한 Project Breakthrough에서 발췌, 번

역 및 가공한 자료입니다. 무단 인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http://breakthrough.unglobalcompact.org/
http://breakthrough.unglobalcompact.org/
https://youtu.be/JLJP_5opjgU
https://youtu.be/JLJP_5opjgU


3.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책임경영교육원칙(PRME), 경영대학원들에 글로벌 목표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책임경영교육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 

PRME)은 지난 2017 년 1 월 23 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고위급 만찬에서 오늘날 경영 교육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전세계 유수의 경영대학원 학장들과 선도 기업들 최고 경영자, 

학계 리더, 기업 경영인 등 40 명여명은 현재 비즈니스 환경과 경영 교육 간 격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만찬은 또한 2018-2019 년도 ‘PRME 챔피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PRME 챔피언’은 38 개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목표에 부합하도록 교육, 연구, 파트너십에 눈에 

띄는 변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한 기관들입니다. ‘PRME 챔피언’들은 다른 고등교육기관들이 글로벌 

목표를 기관 운영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통해 자료들을 개발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참석자들에게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이 기회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PRME 를 통해 경영대학들과 

협력하는데 전념할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76 개 지역 협회들뿐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나스 허틀(Jonas Heartle) PRME 사무국장은 “경영대학원들은 미래 리더들의 역량과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 지속가능성의 강력한 추진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과 17 개의 글로벌 목표를 위한 2030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고등교육기간들의 비즈니스를 가르치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성과 윤리, 책임감 같은 가치관들을 교육, 연구, 학내 리더십에 더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07 년 출범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이니셔티브, PRME 는 경영대학 순위 연구 시 글로벌 목표에 

대한 노력을 함께 고려해, 교육, 연구 및 교내 활동에 있어 더 빠른 변화 보인 대학에 인센티브를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기후변화, 기아, 불평등과 같은 세계적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이번 행사는 미래 리더들에게 비즈니스의 전체론적 목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만찬은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더 

포용적이고 번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량과 도구, 가치관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책임경영교육원칙(PRME)에 대하여 

책임경영교육원칙(PRME)은 2007 년 출범한 유엔 지원의 이니셔티브로 전 세계 교육기관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영학도들의 미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기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전 세계 650 개 회원들이 함께 하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PRME 는 유엔과 경영 

고등교육기관 간 최대 규모의 협력체입니다. 6 개의 원칙과 함께 PRME 는 경영대학들이 미래 

리더들에게 경제 목표와 지속가능성 목표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원문보기 

- 책임경영교육원칙(PRME)에 대해 더 알아보기 

  

https://www.unglobalcompact.org/news/4331-01-23-2018
https://www.unglobalcompact.org/news/4331-01-23-2018
http://www.unprme.org/resource-docs/PRMEBrochureKoreanversion.pdf
http://www.unprme.org/resource-docs/PRMEBrochureKoreanversion.pdf


SDGs 소식 

1. [Goal 4, 8] 국내 SDGs 우수이행 사례 – 한국토지주택공사 

 

 

 

 

Goal 9. 도시 경쟁력 강화와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인프라 구축 

 

LH 는 쇠퇴하는 구도심의 회복을 통한 도시 경쟁력의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개축하여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대학

생을 위한 기숙사를 조성하고 주상복합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도

시의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 수요가 대규모 제조업 위주에서 첨단 융복합 중심으로 패러다임

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LH 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단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oal 10.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 

 

LH 는 1971 년 최초 임대아파트 건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으며 사회도 



이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LH 의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계층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거취약계층, 

은퇴세대 및 청년층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1 인 가구 

증가에 맞춰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쉐어형 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으며,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 등을 위한 실버임대주택이나 귀농귀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와 농촌이 

되도록 주거복지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그 동안 LH 가 공급한 임대주택 규모가 100 만호에 이르렀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원조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리츠(REITs)와 같은 부동산금융 기법이나 민간협업 방식 등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H 는 SDGs 11 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의 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bout These SDGs 

 

 



 
 

 
 

※ 본 SDGs 우수 이행 사례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발행한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의 수록 내용 중 일부입니다. 

 

  



2.  [SDGs 시장 기회] 농촌 개발 이니셔티브 

 

 

농촌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적인 발전은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를 줄이는 한편, 도시의 

과인 인구 문제를 완화할 것입니다. 

농촌 및 소도시 주민들에게 적절한 생활 환경과 발전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가난을 없앰과 

동시에 도시로 이주할 필요성도 낮아질 것입니다. 농촌 지역의 소도시와 마을들을 위한 개발 

전략에 투자하면, 친환경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대도시로 향하는 인구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 통신,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이니셔티브들은 광범위한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해 농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분산형 에너지, 휴대폰, 인터넷과 

같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3D 프린팅 기술 등은 통한 손쉬운 생산이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농촌 발전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휴대폰은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보급되었습니다. 

또한 분산형 에너지, 특히 태양열 발전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미 개발도상국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과 원격교육 등의 형태로 이러한 

기술들이 농촌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부들에게 기상 예보나 시장 정보를 전달해 시골 경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다수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정부가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한다면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빈곤 인구의 

85%가 농촌 및 소도시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지역들의 발전은 전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사 결과 

‘농촌 개발 이니셔티브’ 시장 기회에 대한 평가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한국,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본 시장 기회가 사회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인도,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은 2014 년 전체 시장 

기회 중 이 기회를 그만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산업 부문의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2014 년 서베이에서는 부문별로 매우 다른 평가가 

나왔습니다. 금융 부문은 이 기회의 사회적 영향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제조업 및 

공공 부문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북아메리카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응답자 중 60%는 이 시장 기회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기까지 최소 5 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의 

응답자들은 이 시장 기회가 4 년 내에 충분히 성장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는 2015 글로벌 기회 리포트(Global Opportunity Report 2015)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농촌 개발 이니셔티브’ 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 본 컨텐츠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서스테이니아(Sustainia), DNV GL 이 함께 참여한 Global Opportunity 

Explorer 에서 발췌, 번역 및 가공한 자료입니다. 무단 인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http://globalopportunitynetwork.org/the-2015-global-opportunity-report.pdf
http://www.globalopportunityexplorer.org/
http://www.globalopportunityexplorer.org/


회원사 뉴스 

1. [Case Study] 오지마을 누비는 5G 버스…평창은 지금 특별한 변신중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내외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음.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최근 '지속가능한 메가스포츠 공동노력 캠페인'의 일

환으로 이들을 대표적인 평창 지속가능성 파트너 사례로 선정해 발표 

- KT는 의야지마을에 세계 최초 5G 빌리지를 만들어 멧돼지 퇴치 솔루션, 드론 체험, 5G AR 

마켓 등의 신기술로 인구 감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함. 

- 코카콜라는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평창의 자연 환경을 고려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

고 있음. 

- 원문보기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6311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상 첫 '여성 별' 나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56년 역사상 첫 여성임원 임용. 

- 장옥선 상임이사, 29년 경력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인정받아 선임. 

- 한편 LH 박상우 사장은 2015년 취임 이후 양성평등기업 실현을 위해 여성 관리자를 적극 

등용해 차장급 여성 관리자가 2배 이상 증가, 첫 여성임원 배출로 이어짐. 

- 원문보기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329307#none


3. 신한금융 지속가능경영 100 대 기업 6 년 연속 선정…국내기업 유일 

 

 

 

- 신한금융그룹,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에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선정. 

- 신한금융은 2013년 처음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전체 46위, 금융사 중 4위를 기록함.  

- 100대 기업은 투자 리서치 및 미디어 그룹 코퍼레이트 나이츠가 혁신역량, 리더십다양성 등 

17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선정됨. 

- 신한금융은 2005년 금융사 최초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올해부터는 그룹의 새로운 

사회공헌 체계인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추진. 

- 원문보기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801231514547943
http://www.fnnews.com/news/201801231514547943


CSR 뉴스 

 

1. [Case Study]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래는 

 

 

 

- 지속가능성,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동계올림픽에서 처음 중요한 가치로 부상. 이후 

1995년 스포츠와 환경위원회 설립 후 1996년 올림픽 헌장에 환경 보호에 대한 내용이 추가. 

- 2010 캐나다 밴쿠버올림픽과 2012년 영국 런던올림픽, 사회, 환경, 경제 세 가지 영역을 아

우르는 트리플 보텀 라인을 최초로 정식 채택. 

- 기업도 올림픽 지속가능성에 동참. 다우케미칼은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 당시 산업 핵심 

분야에 저탄소 기술을 접목. 코카콜라는 런던 올림픽에서 ‘스트리트 게임’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원문보기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6312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6312


2. 정부차원 CSR 5 개년 종합시책 발표 예정… 취약계층 고용기업, 지자체 계약규모 확대 

 

 

 

- 올해 정부 차원의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5개년 종합 시책이 발표될 예정.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정부가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촉진하도

록 정부 차원의 종합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명시. 

- 사회적 경제 기업 수의계약 체결 가능 금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됨. 이는 

취약 계층이 일정 비율 이상 고용된 사회적 경제 기업만 해당됨.  

- 통일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자산 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야 함. 

- 2018년부터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할 예정. 

- 원문보기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9/2018012901887.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9/2018012901887.html


3. 국민권익위,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 바꾼다 

 

 

 

- 권익위,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인 조직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

이 포함됨. 

- 곽형석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지난 11일 입법 예고된 당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서는 개편 조직 명칭이 ‘국가청렴권익위원회’였으나, 관계기관 및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

를 반영해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했다” 

- 원문보기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29128.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29128.html


4. 다보스서 지속가능개발 위한 민간역할 강조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 재원의 중요성을 강조. 

- 강 장관은 SDGs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기술과 혁신 등을 통해 민간 재원 확

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 또한, 외교부도 재외공관을 활용한 우리 기업 지원 등 우리 기업 활동에 유리한 개방형 

대외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원문보기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5/0200000000AKR20180125032200014.HTML?input=1195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5/0200000000AKR20180125032200014.HTML?input=1195m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 월 16 일부터 2 월 1 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 본부와 한국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1 곳 입니다. 

 

 (주) BGF 

 

 

2. COP/COE 제출회원 
 

 

1 월 16 일부터 2 월 1 일까지 3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서울산업진흥원 

 대우건설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

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

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unglobalcompact.kr/wp/wp-content/uploads/2017/03/Basic_COE.pdf
http://www.unglobalcompact.kr/wp/wp-content/uploads/2017/03/Basic_COE.pdf


3. 2018 년 연회비 납부 안내 
 

 

 

 

▪ 2018 년 연회비 납부 기업 (납부 기한: 2018 년 3 월 30 일까지) 

 

 

 

※ 청구서 재발행을 원하시면 협회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글로벌콤팩트 가입자와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와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연간 기부를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COP 또는 COE 가 Active 상태인 회원사에 한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한국협회에 동시 가입한 회원들은 한국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가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연회비는 유엔글로벌콤

팩트 가치확산에 사용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극지연구소, 슬로워크, 콘크리닉, 유프러스건설, GS건설, 두산중공업, 구미시청, 

KT, 한국국토정보공사, 유니베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LG화학, 신한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前 대한주택보증㈜), SK텔레콤, 한국광물자원공사, 하나은행, 팬코,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국제뇌교육협회,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케이티하이텔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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